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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NFT 문화예술콘텐츠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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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various fields such as art, design, music, film, sports, games, and fashion, NFTs (Non-Fungible Tokens) 
are creating new economic value through trading platforms dedicated to NFT art and content.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NFT art content in the context of an expanding 
market for blockchain-based NFT art content in the metaverse. I also propose several tasks based o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logic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first task proposed is to integrate cultural 
arts on blockchain, metaverse, and NFT platforms through digital innovation, instead of separating or 
distinguishing between creative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there was 
a clear separation between creators and consumers. However, with the rise of Web 3.0 platforms, any 
user can now create and own their own cont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mote a collaborative and 
integrated approach to cultural ar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blockchain and metaverse ecosystem. 
The second task proposed is to align the legal framework with blockchain-base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should focus o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NFT trading 
platform ecosystem, rather than merely regulating it for user protection. As blockchain-based technology 
continues to evolve, it is important that legal systems adapt to support and promote innovation in the 
space. This shift in focus can help create a more conducive environment for the growth of blockchain-based 
NFT platforms. The third task proposed is to integrate education on digital arts, including metaverse and 
NFT art contents, into the current curriculum. This education should focus on convergence and consilience, 
rather than merely mixing together humanities, technology, and arts. By integrating digital arts education 
into the curriculum, students can gain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of blockchain-based 
technologies and NFT art. This article examines the digital technological innovation such as blockchain, 
metaverse, and NFT from an economic and industrial point of view. As a limitation of this research, the 
critical mind such as philosophical thinking or social criticism on technological innovation is left as a futur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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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XR), 메타버스(Metaverse) 

같은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

을 이끌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Non- 

Fungible Token, 이하 NFT)는 20세기 영화의 발명 

이래 문화예술의 역사에 창작과 유통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탈중앙화와 개인의 콘텐츠 소유가 특징인 웹3.0 

플랫폼 시대에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가 주목받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문화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OTT(Over The Top) 환경에서 메타버스와 NFT가 

문화예술콘텐츠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예술과 기술의 결합

을 촉진시켜 관련 산업의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가져오

고, 웹3.0 플랫폼에서 창작자와 소비자의 영역들이 하나

로 통합된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방송, 영화, 애니메

이션,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의 문화산업이 OTT 플랫

폼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술, 음악, 연

극 등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은 블록체인 기술의 NFT를 

통하여 창작과 소비에 새로운 가치 경험을 제공한다. 

웹3.0,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암호화폐, 가상자산 

같은 신기술이 문화예술콘텐츠의 경제적 규모를 확장시

키고 있다[Kim, 2022a]. 크리에이터, 큐레이터, 가

수, 배우, 스타트업,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문화예술 생태계

를 조성하고 있다. 문화예술콘텐츠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혁신의 길을 걷고 있다.

NFT로 만든 그림이 고가에 거래되고, 트위터에 올

린 어떤 글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등의 사례가 급증

하고 있다[Yoon, 2022]. 일종의 디지털 아트에 대한 

보증서 양식인 NFT가 코로나19 이후 문화소비의 방

향을 미술 시장에 집중시키고 있다[Noh, 2022]. 영

화 <범죄도시2>의 NFT 플레이 포스터는 CGV가 발

행한 고유한 템플릿에 2D와 3D 효과를 넣은 이미지

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영상 굿즈이다

[Son, 2022]. 할리우드에서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픽션>(1994)의 미공개 대본 NFT가 110만 달

러에 낙찰됐다는 기사가 소개되었다[Na, 2022]. 

NFT를 이용한 게임 P2E(Play to Earn)는 이용자

가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고유한 

NFT로 제작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Jeon, 

2022]. 서울문화재단은 전통, 음악, 연극, 무용 등 공

연예술 분야 예술인들을 선정해 NFT 콘텐츠 제작과 

발행을 지원한다[Kim, 2022b]. 음악산업은 음원의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FT를 활용한다. 

블록체인에 소유권을 기록한 대체 불가능한 음원 콘텐

츠는 무단 복제나 불법 판매에 도용될 수 없게 된다. 

창작자에게 적절한 수익이 제공되지 못하는 구조에서 

NFT 음원은 소유권을 확인해 주고, 그에 따른 수익

을 보장할 수 있다[Park, 2022a]. NFT를 클래식 

음악에 활용한 사례로는 작곡가 박태준의 <동무생각>

이 대한민국 최초의 가곡으로 공식화되어 NFT 음원

으로 발매되었다[Jeong, 2022b]. 배수연 시인의 󰡔
쥐와 굴󰡕 초판의 NFT 파일이 문학작품 최초로 오픈

시(OpenSea)에서 2.94ETH에 경매되었다[Lee, 

2021b]. 미술, 디자인, 음악, 영화, 스포츠, 게임, 패

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되고 있는 NFT 문화예술

콘텐츠가 거래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시장에서 그 영

역을 넓혀가고 있다. 문화예술이 블록체인 기술의 

NFT와의 결합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에 따라서, 

이 글은 블록체인 기술과 문화예술, NFT 문화예술콘

텐츠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의 전망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에 관한 현황 분석을 통한 제언은 혁신 기술에 대

한 산업적 정책적 논의를 따른다.

1.2 연구문제 및 방법

문화예술콘텐츠가 채택하고 있는 블록체인, 메타버

스, NFT의 기술과 정책, 산업 현황에 관한 연구문제

로 문화예술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에 따른 변화의 양

상을 고찰한다. 코로나19 시기에 맞이한 4차 산업혁

명과 웹3.0 기술의 시대에 문화예술이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는 방식을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가 적극 채

택되고 있는 문화예술콘텐츠의 전망 및 과제들에 관한 

연구문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과 

NFT 문화예술콘텐츠의 나아갈 방향을 위한 과제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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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망하는 것이다. 기술 혁신과 

함께 새로운 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NFT 문화

예술콘텐츠의 문제점과 풀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이들 연구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웹3.0,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같은 기술 혁신이 문화예술콘텐츠에 채택되어 산업화

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활성화되

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 문화예술콘텐츠의 현황을 

기술 혁신과 산업적 논리에 따라 검토한다. 현행 문제

점 및 과제는 신시장의 개척, 관련 법제도, 미래교육의 

차원에서 도출한다.

2. 블록체인 기술과 문화예술 NFT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

하고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참여자에게 공유되는 일종

의 디지털거래장부이며, 저장 기록이나 내용을 블록 

단위로 묶어서 기록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네크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거래 기록 장부를 소

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 그로 인한 중개 기관의 

비중이 작아진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프

로젝트는 탈중앙화의 철학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시도

한다[Han, 2022]. 많이 언급되는 블록체인의 특징

으로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 확장성이 있다. 위변

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신뢰성이 거래 당

사자 간의 계약을 촉진시킨다. 기존의 거래방식은 중

앙의 기관이 그 내용을 관리하고 중개하지만, 블록체

인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이 검증, 승인, 합의 등을 통해 

거래를 수행한다.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자 자체 통화

명인 이더리움(Ethereum)이 모든 종류의 계약을 자

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다. 본인 

인증 수단, 개인보험, P2P 보험 등에 블록체인 기술

을 적용하여 본인 인증을 간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

정 및 관리를 수월하게 한다. 지역 화폐의 문제를 블록

체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고, 지역 화폐의 활성화로 지

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개인건강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의료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료의 통합과 관리가 용이해진다. 문화예술콘텐

츠의 저작권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음악의 경우 창작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되는 음원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

게 관리하고 중개자 없이 자동화할 수 있다. 코닥원 플

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의 소유권을 설

정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암호화폐인 코닥코인은 영상등록, 관리, 라이선스 판

매, 저작권 사후관리, 이용현황 파악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많은 문화예술콘텐츠

의 등장으로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Lee, 

2019a].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문화예술 환경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메타버스는 음악가들에게 새로운 공연 

무대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

익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음

악가와 팬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또

한 전통 공연이 NFT와 연결되는 시도가 다양한 양상

으로 등장하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유한 

인증 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으로, 주로 디지털 예술

작품, 음악, 동영상 등을 말한다. 이러한 NFT는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해 고유하고 불변적인 인증 값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해당 자산의 소유권과 인증된 내용 등

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는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 간에 거래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자산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 내역을 분산 

저장하고 관리하여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암호

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의 용어로 

불리는 가상의 가치체계는 동일한 기술에 기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 개념은 비트코인 이

전부터 등장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이전부터 연구되고 있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서비스로 디지털 자산의 소

유권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NFT는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플랫

폼으로, NFT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 및 스마

트 컨트랙트 등을 구현할 수 있다[Han, 2022]. 웹

3.0 시대에는 중앙화된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주권이 

이용자 중심으로 바뀐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독점적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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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목표이다. 웹3.0의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자의 데

이터 권리를 보호하며, 블록체인을 통해 분산된 데이

터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웹3.0은 가상현실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와 결합

하여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NFT는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투명하게 관

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삼성전자, 카카오 

등이 웹3.0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미래 전략 분야로 주

목하고,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술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Park, 2022b].

3. 메타버스와 NFT 문화예술콘텐츠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의 메타와 현실의 

유니버스를 합친 용어이며, 아바타 중심의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한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에서 디지털 복제 

아바타에게 현실을 대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오락 공간의 메타버스는 인간의 실재 행동과 동일시되

며, 가상세계의 아바타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투

영한다[Koh, 2021].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는 메타버

스에 퍼포먼스 뮤직비디오를 구현하여 팬들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블랙핑크는 팬을 만날 수 없는 코

로나19 상황에서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 팬 

사인회를 제작하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가수와 가

상의 아바타를 합친 아이돌 그룹 에스파를 데뷔시켰

다. K팝 아이돌 에스파를 아바타로 대체한 새로운 세

계의 경험은 메타버스를 엔터테인먼트로 확장한 사례

이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소설 󰡔스노 크래시 

Snow Crash｣(1992)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며,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한 가상세계이다.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를 시각화한 것이 영화 <아바타>(2009)이다. 

코로나19로 연기되거나 취소된 공연계는 다양한 방안

들을 모색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가장 많이 활용된 공연 방식이 실황 녹화물 스

트리밍 서비스이다.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 공연에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기술 등을 도입

하거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한다.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관

심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간 프로그램 등

이 개발되고 있다[Jeong, 2022a]. 3D로 구현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수요 증가로 2022년 언리얼 엔진

의 다운로드가 크게 늘었다. 그에 따라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영화 및 TV 프로그램이 잇따라 소개되고 있

다.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스튜디오, 공간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VA 코퍼레이션, 볼류메트릭 비디오, VR 퓨처시네마 

등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들이다.

NFT는 자산의 희소성 보장과 원본성 증빙, 소유자 

정보와 거래이력 등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

술이다[Lee, 2022c]. NFT는 3D 가상세계 내에서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일상적인 경제 거래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

다[Lee, 2021d]. NFT 아트의 유형으로 작가의 디

지털 창작을 NFT로 만드는 것과 기존의 창작 원본을 

디지털화하여 NFT를 생성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

우는 미술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NFT

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NFT를 활용한 자산

화의 사례로 김환기의 <우주>(Universe 05-IV-71 

#200)가 NFT로 제작되어 고가에 낙찰되었다. 1만 

개의 조각으로 발행된 클림트의 <키스>는 개당 1,850

유로에 판매되었다. 1만 개의 NFT 조각은 지속적으

로 재판매되면서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된다[Joo, 2022]. 이 같은 미술, 영

상, 사진 등의 디지털 저작물은 업비트 같은 디지털 자

산 NFT 거래소에서 판매된다. NFT 거래소는 창작

물의 구매 및 판매에 작품의 이력을 관리하고 위변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NFT 등록과 인증, 마켓 플

레이스의 구축을 통해 소유권과 유통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NFT 문화예술콘텐츠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웹3.0 시대에 메타버스를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

소로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는 자산인 NFT는 경제

적, 문화적 차원에서 신뢰의 기반이다. 가상자산에 대

한 사용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현실 세계에서 통용

되는 화폐로 전환되는 메타버스의 경제적 생태계가 활

성화된다. NFT는 디지털 소유권 인증서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의 링크로, 가상 자산에 고유한 가치를 할당

하고 가상세계의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토지 같은 

자산을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변환할 수 있고, 구매 

및 판매의 거래가 가능하다. NFT는 메타버스의 경제

적 기반이자 수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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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를 통해 메타버스의 문화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암호화폐와 달리 NFT는 소규모 커뮤니티 내에

서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유기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국경 없는 

메타버스에서 NFT는 경계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사용

된다.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NFT의 고유한 토큰 

값과 메타데이터는 진위를 인증한다. NFT는 이더리

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생성 및 발

행되며 원본 인증서 및 소유권 증명 역할을 하므로 사

용자가 고유한 토큰 값으로 각 NFT의 발행 및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은 메타버스에

서 NFT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Sung, 2021]. 메

타버스 시대에 NFT는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을 교

환하는 핵심 기술로 디지털 등록증 역할을 한다. 투명

성, 탈경계성, 보안성을 갖는 NFT는 기존 시장을 넘

어서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디지털 소유권의 중요한 

기술이다.

4. 블록체인 기술 NFT 문화예술콘텐츠의 과제

4.1 새로운 플랫폼, 생산과 소비의 통합

디지털문화예술을 관통하는 웹3.0 플랫폼은 4차 산

업혁명의 핵심이다. 웹3.0 플랫폼은 블록체인 생태계

를 기반으로 하며 메타버스와 NFT를 포괄한다. 웹

3.0은 탈중앙화를 통해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차

세대 인터넷 환경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와 이익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기존 플랫폼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했

다. 웹 3.0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등 디지털 

지식과 블록체인, NFT, 탈중앙화 금융(DeFi)의 융

합이 두드러진다[Hwang, 2022a]. 웹1.0과 웹2.0

은 정보를 읽고 쓰기 위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지만, 

분산화, 인텔리전스, 투명성을 강조하는 웹3.0은 개인

화된 소유권 개념을 도입한다. 웹3.0의 분산형 웹에서 

NFT 문화예술콘텐츠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보안과 문화예술콘

텐츠의 탈중앙화 특성은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 초월하

여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없는 공간을 만든다.

초기에 미술, 소셜 네트워크, 게임 및 교환에 초점

을 맞춘 NFT는 핀테크, 부동산, 브랜드, 스포츠, 영

화, 음악,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NFT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을 대표하는 자산으로 단순

한 트랜드나 투기적 투자를 넘어 디지털 경제에서 중

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NFT를 통한 커뮤니티 기능과 

실제 응용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있다[Lee, 2022e]. 

NFT 시장은 유형 및 무형 상품을 고유한 디지털 자산

으로 전환하면서 성장과 거품 붕괴를 모두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NFT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고품질의 건강한 시장 구축을 목표로 확장의 

선순환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로 

문화예술콘텐츠에 유용할 수밖에 없고, NFT 시장은 

예술 금융 산업과 밀접하게 결합된다[Hong, 2022]. 

그 예로, 웹3.0 시대는 음원 NFT가 대중적인 콘텐츠 

형식이 되면서 NFT에 의한 음악 산업의 혁신이 예상

된다. 웹2.0 시대에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음원 유통을 

주도했다면, 웹3.0 시대에는 NFT가 음원 유통을 주

도할 것이다[Park, 2022a].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

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여를 했으나, 

디지털 격차와 AI 갭 등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빈부격차를 더

욱 심화시켰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가 사회 전반에 커지고 있다. 웹3.0은 빅테크의 문제

점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중앙 집중식 서비스의 한계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기술의 복잡성과 관련된 개념의 생소함으

로 인해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Han, 

2022].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NFT의 진입 장벽은 관

련된 디지털 기술에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아티스

트의 음원 NFT를 구매하려면 먼저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로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나 NFT 

거래소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구매를 하기 전부터 

상당한 장벽에 부딪친다. 최근에 인천 펜타포트 록페

스티벌이 NFT 티켓을 카드 결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카드 결제 구매 후 NFT 티켓을 가상화폐 지

갑에 보관해야 했다[Park, 2022a].

블록체인 기술과 NFT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콘텐츠

의 생산과 소비를 통합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과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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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수집가, 투자자가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문화예술콘텐츠의 진위와 출처

를 보장하며, 사용자 및 디지털 자산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조치를 수립하고,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과 관

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기술적인 해

결책과 함께 무엇보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법ㆍ제도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문화예술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통합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하여 창작자는 미술, 음악, 영상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증 및 확인하고 NFT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갤러리 등의 전통

적인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는 고유하고 검증

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과 NFT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과 공동 창작을 가능하

게 하여 생산과 소비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는 팬이나 다른 아티스트와 협력하여 새

로운 음악을 만들고 NFT로 판매할 수 있다. 이것은 

창작자를 위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팬과 창작자 간의 공동체 의식과 협업을 촉진한다. 블

록체인 기술과 NFT는 문화예술콘텐츠를 위한 보다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2 NFT 관련 법·제도의 정비

지난 대선에서 정치인들이 NFT 판매를 통해 선거 

자금을 모으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상관없

이, 정치인들이 NFT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경제적 가치의 

차원에서 NFT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관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 문제 등이 나타난다. 개인과 기업은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NFT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NFT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이 정책 제도에 반영되

어야 한다. 제도권에의 편입 과정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방향은 NFT가 표방하는 탈중앙화가 보호되어야 하고, 

웹3.0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ng, 2021]. 탈중앙

화된 NFT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로서 중앙화된 기관

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노드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관리된다. 기존의 중앙

화된 시스템에서 해킹에 의한 데이터 조작이나 손실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분산화된 블록체인 

기술이다.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창작자가 중개인이

나 비용의 발생 없이 NFT 콘텐츠를 직접 발행하고 거래

할 수 있다. NFT는 디지털 저작물을 가리키는 주소를 

가상토큰에 담아 원본성과 소유권을 증명한다. 메타버스

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NFT는 가상공간에서 생성된 가치의 진위를 보장하

는 기술수단이다. 이와 같이 NFT가 디지털 자산의 가치

를 갖고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NFT의 개념이나 구체적 권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서 NFT와 관련된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개인정

보, 콘텐츠, 소유권, 저작권, 상표권, 게임아이템, 보안과 

같은 법적 개념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Jung, 

2022].

카카오는 계열사인 그라운드X를 통해 NFT 거래 플랫

폼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NFT 생태계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Lim, 

2022]. 두나무가 미국에 소재한 NFT 합작법인 설립을 

선언하며, 국내 기업들도 NFT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Lim, 2022]. 메타버스에서 NFT는 최초 발행자와 

콘텐츠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NFT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되고 있다. NFT 거래

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NFT 

관련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NFT에 대한 법ㆍ제

도적 불확실성과 보안 위협 등의 문제가 시급하게 해소되

어야 한다[Lee, 2022f]. 법적 기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은 관련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은 유럽 의회에서 2020년에 승인된 

방식을 참고하여, 암호자산을 증권형, 유틸리티형, 자산

준거형, 전자화폐형 등의 기능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제정의 목적은 금융규

제에 앞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창의적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Hwang, 2022b]. NFT의 법적 개념에 

대한 정립 및 보호를 위한 규제와 동시에 새로운 소유권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NFT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

권 체계의 법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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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DeFi)는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중앙 집중식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스마트 계약이라는 자동화된 계약 실행 시스템을 

활용한다. 현재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 내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확립된 규제 체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탈중앙화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는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

험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모든 종류의 암호화

폐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다

[Go, 2022].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

적 거래 또는 양도가 가능한 전자토큰으로 정의하고 

있다. NFT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등록증의 역할을 하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불분명하다[Lee, 2022c]. 따라서 기존 금융법 및 

규정에 따라 NFT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현재 NFT는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

에, 법적 분쟁 및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FT 관련 법·제도의 방향 및 당면 과제로 먼저, 

NFT가 적용되는 범위와 법적 성격이 확정되어야 한

다. NFT가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 저작권 등 다

양한 법적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NFT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NFT는 제도권 밖에 있는 거

래소에서도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

한 새로운 플랫폼 등의 개발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NFT의 소유

권 및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NFT가 자산의 소

유권 및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와 규제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NFT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조정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예컨대, 거래 분쟁에 대

한 조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정기관의 설

립이나, NFT 거래 내용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4.3 NFT 문화예술콘텐츠의 소유권과 저작권

혁신적인 웹3.0 기술은 예술가와 창작자에게 창의적

인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고, 소비자에게는 기존에 불가

능했던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을 경험케 한다. 예술작

품을 제작하고 감상하는 플랫폼에서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 구분은 사라지고, 창작과 소비의 영역이 통합

된다.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의 결합은 윤리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예술가와 관객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술 윤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는 

도덕적인 명령 윤리가 아니라, 창작과 소비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이다. 창작과 소비에서 예술 윤

리의 법적 제도로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은 예술가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작품을 적절

하게 이용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예술의 가치를 높인다. 

그에 따라 NFT 문화예술콘텐츠의 저작권에 관한 제·개

정 논의가 촉구되고 있다. 문화예술콘텐츠에서 메타버

스와 NFT 이용을 통한 새로운 저작물 유통이 활발해지

고 있지만, 저작권법의 몇몇 쟁점에 관한 판례 등의 부재로 

시장에서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Lee, 2022f].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

털 자산에 대한 고유한 식별 값을 부여한 전자적인 정보

이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복제를 방지하고 자산의 

원본성과 소유권을 증명한다. NFT는 메타버스 경제 

기능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예술품, 수집품 등 다양한 

시장에서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과 진위를 증명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NFT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을 기록

하기 때문에 기존 법적 틀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무형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한다. 비권리자가 저작

물을 NFT로 발행 및 거래하는 경우 이해 관계자의 권

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NFT와 관련된 권리의 

주체나 상황에 따라서도 저작권 문제가 나타난다

[Hyun, 2022].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NFT의 플랫폼들은 해킹

에 취약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주체가 

없어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NFT를 이용하여 위조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다[Sung, 2021]. 현행 NFT 거래에서의 저작

권은 원작자에게 남고, 소유권만 넘어가는 구조이다. 구

매자가 NFT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유한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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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작자의 동의 없이 메타버스에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NFT 거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지만, 구매자가 소유

한 NFT가 저작권 침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자체가 저작

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보호될 수 없다[Sung, 

2021].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NFT 플랫폼, 

NFT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하

고 있다. 데이터에 불과한 NFT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NFT 저작물 보호가 기존 디지털 저작물을 

규정하는 저작권 법리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Lee, 2022f]. NFT 구매자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를 소유하

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NFT에 관련된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같은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가 NFT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적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시 기준이 필요하다. NFT에 관한 

가치 정보 큐레이팅, 출처, 진위 등의 기준이 있어야 한

다. 이러한 표준은 시장에서 NFT의 합법성과 가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Na, 2022].

현행 저작권법과 NFT와 관련된 소유권 사이에 충돌

이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의 소진 원칙 또는 최초 판매 

원칙에 따라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본을 배포할 권리를 

갖는다. 저작권 소유자가 사본 판매를 허가하면 해당 

사본의 배포를 통제할 권리가 소진된다. 그러나 이 원칙

이 디지털 저작물에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NFT는 

실질적으로 권리 소진 원칙에 따르지만, NFT는 발행 

후에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NFT 

거래는 현행 저작권법의 조항을 따르지만, 저작권 양도 

또는 NFT 사용 허가의 법적 효력은 불확실하다[Lee, 

2022f]. NFT의 소유권 이전은 자동으로 저작권이나 

기초 자산의 사용 허가 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NFT 

거래 플랫폼 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거

나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NFT 거래 플랫폼은 NFT와 함께 

저작권 소유권 또는 기본 자산 사용 권한을 이전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구매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잠재적인 저작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Lee, 2022c].

NFT 문화예술콘텐츠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위한 당

면 과제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소유권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NFT를 이용한 

문화예술콘텐츠의 소유자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적 책임과 권리가 규정되어야 한

다. 실례로, NFT 거래 플랫폼에서 소유권에 관한 제도

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NFT 문화예술콘

텐츠는 디지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대상이 된다. 그

러나 NFT 저작물은 기존의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 법리를 완전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NFT 문화예

술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셋째, NFT 문화예술콘텐츠의 출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일례로, NFT 거래 플랫폼에서 저작

물의 출처를 확인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NFT 문화예술콘텐츠의 창작자, 구매자, 판매자 모두가 

소유권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4.4 NFT 문화예술콘텐츠와 디지털 통합교육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디지털 문화

예술교육은 융합을 통한 창의성과 혁신을 지향하는 미래 

교육 방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혁신적인 통합예술

교육을 앞당기고, 교육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Lee, 

2011g]. 디지털 문화예술교육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물

리적으로 융합되어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며, 학습자가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여 창

조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새로

운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통합, 혼합, 융합을 통섭의 실천

적 원리로 적용하여 교육의 목적, 목표, 내용, 방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Kim, 2022c]. 디지털 문화예술교

육이 통섭의 교육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 증강현실, 가상

현실, 혼합현실 등은 문화예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사례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고, 디지털 문화예

술교육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문화예술교육에

서의 통합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며, 이를 기반

으로 새로운 플랫폼에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아트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진행된다. 코로나19

로 인해 활성화된 온라인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과는 달

리 메타버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일상예술 또는 생활 

예술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포스트코로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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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메타버스에서 창작과 향유, 소비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이들 영역이 상호작용하고 융합된다. 특히, 생활

예술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활동으로써, 문화예

술교육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언택트 시대

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병행하는 혼합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통섭과 창의융합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

화형 기술매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으로 전환되

어야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문화예술교

육이 지식융합, 혁신융합, 글로벌융합 등으로 지칭되는 

통합교육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NFT는 사회적 합의 없이도 특정 작품이나 콘텐츠에 

가치가 인정될 수 있고, 해당 작품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NFT는 사람들이 믿는 가치

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형성

하며, 커뮤니티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여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을 가능하

게 하는 분산된 리더십이 사회 저변에 확장된다면, 개혁

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산된 리더십을 촉진하는 데 있어 NFT가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고, NFT 기술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창의적인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끈다[Sung, 2021]. 디지털 

혁명의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미치는 가치가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과 경험을 제공하는 NFT 

문화예술콘텐츠에 관한 교육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교육 방법과 커리큘럼을 개발해

야 한다. 디지털 문화예술교육의 통합교육은 교수학습

법에 적용되어야 하고, 교과의 목적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반영되어 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미래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된 온라인교육이 코로나19 상황에

서 활성화되었다. 전통적인 온라인교육의 방식이 갖는 

한계에서 벗어나, 웹3.0과 메타버스에 기초한 디지털 

문화예술교육이 스마트 온라인교육환경의 구축으로 활

발하게 이뤄지고 있다[Ko, 2022].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온라

인 수업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메

타버스의 역할과 그에 대한 의존이 크게 증가하였다

[Kim, 2022d].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Z의 제페토

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안면인식과 3D기

술, 증강현실 등을 활용하여 아바타를 생성한다. 이용자

들은 아바타를 통해 소통하면서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SK텔레콤이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 점프와 NC

소프트의 유니버스가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

고 있다. 이들 메타버스를 이용한 문화예술교육이 다양

한 영역에서 시도되고 있다[Jin, 2021]. 메타버스 플랫

폼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효과와 가능성을 제공한다. 실용음악, 뮤지

컬, 케이팝, 전통연희, 연극 등의 실기교육이 실험적으

로 채택하면서, 이전의 학문에 대한 전문성 중심의 교육

이 엔터테인먼트 경향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Kim, 

2021e]. 교육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장점은 지체 없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타버스 같은 문화기술 환경에서 문화예술교

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과 산업을 주체적

으로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

용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체험적으로 몰

입할 수 있는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통합교육과 

학습 콘텐츠 설계가 필요하다. 메타버스의 이해와 활용

을 위한 교육을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완

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수학습자 대상의 사용자 

교육이 요구된다[Hwang, 2022c].

5. 결  론

이 글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블록

체인, 메타버스, NFT 같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대

응한 문화예술콘텐츠에 관한 현황 분석에서 출발하여 

몇몇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흐름의 과정은 디지

털 기술 혁신의 산업적, 정책적 논리를 전제로 진행하

였다. 첫째, 새로운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플랫폼

에서 문화예술 활동은 전통적인 창작생산과 향유소비

의 분리가 아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통합적인 방향

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창작자와 

향유자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웹3.0 플랫폼에

서는 창작과 소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사용자 누구

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유할 수 있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 혁신에 따른 법제도는 규제보다는 진흥과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FT 거래 플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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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가상자산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규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사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적, 문화적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정책 

기조여야 한다. 셋째, 디지털 문화예술콘텐츠의 소유

권과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혁

신적인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의 복합성을 고려한 법적 논의

가 필수적이다. 콘텐츠 소유 구조가 다양해진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NFT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 문화

예술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메타버스, NFT 등 새로

운 기술 도입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예술과 문화

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가 통합교육의 차원에서 현행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인문, 과학, 예술의 단순한 

혼합이 아닌 새로운 교과를 창출하는 융합과 통섭의 

통합교육이어야 한다. 이 글은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기술 혁신의 산업 및 정책적 측면에서

의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디지털 문화예

술콘텐츠의 사회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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